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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등잔은 등잔에 따로 홈을 내거나 칸을 지어 사용한 등잔을 말한다. 초기 단순한 형태의 공간분할에서

점차 후대로 내려오면 보다 세련된 형태의 모습으로 탈바꿈한다. 이 등잔 또한 그리 흔한 형태는 아니지만,

뚜껑형 등잔과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토기 이중등잔은 주로 공주나 부여 등 백제문화권에서만

확인이 되는데, 뚜껑형 등잔도 그러하듯이 아직까지 가야나 신라 등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 토기 이중등잔과 별도로 고려나 조선시대의 도자기 이중등잔은 마치 주자(㳜㧕)처럼

생겨‘주자형등잔’이라고도 한다. 서로 사용하는 방법이나 기능면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전자가 한

공간을 분할하여 사용하였다면 후자는 처음 만들 때부터 안팎의 공간을 따로 구성하여 두 겹으로 처리하였다.

등잔 윗부분에는 어구(㐘口)나 주자의 주둥이처럼 살짝 주구(㳜口)를 내었는데, 이 부분의 쓰임이 이채롭다.

당장은 등잔 가장자리 심지에서 떨어지는 기름찌꺼기(기름똥)를 받치는 기능을 하지만, 이곳을 통해 물을

부으면 등잔의 내ㆍ외벽 사이로 물이 고여 등잔이 달궈지는 것을 식히는 구실을 한다. 조금이라도 기름을

아끼고자 하는 옛 사람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대개 종지형 등잔의 경우 등잔에 기름을 붓고 심지를 박아

불을 켜면 심지의 불 때문에 등잔 전체가 뜨겁게 달궈진다. 그러면 자연히 그릇 속 등잔의 연료가 빨리 소모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등잔의 연료(기름)를 아껴보고자 고안한 것이 바로 이러한 주자형등잔

이다. 

사진1 토기 이중등잔// 삼국시대(백제)// 지름 14cm, 높이 8.3cm// 충남 부여 추정 왕궁지 출토// 국립부여박물관 소장// 국립민속박물관, <<불의 민속>>, 1996, 76쪽 인용. 

사진2 토기 이중등잔// 통일신라(백제)// 높이 4.8cm, 입지름 14.2cm//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미륵사지 출토// 미륵사지유물전시관 소장

사진3 토기 이중등잔// 통일신라(백제)// 높이 4.8cm, 입지름 14.2cm//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미륵사지 출토// 미륵사지유물전시관 소장

사진4 청자주자형등잔(㽆㧠㳜㧕䐭➍㧻)// 고려시대// 밑지름 5.2cm, 윗지름 10cm. 높이 6.1cm// 한국등잔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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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살펴보면, 사진 1은 삼국시대 부여 추정 왕궁지에서 출토된 토기 등잔이다. 등잔 한쪽에는 그릇의 손잡이인지 기둥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 자루 모양의 막대가 남아있고, 왼쪽 편에는 심지에서 떨어지는 기름찌꺼기를 받칠 수 있도록 한 공간이 별도로

있다. 연질(㓙㷓)의 토기로서 그릇 안쪽과 바깥쪽 표면에 검게 그을린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등잔은 실제 사용하였던 것 같다.

아쉽다면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등잔 오른쪽 자루 모양의 막대가 어떠한 용도로 쓰였는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그리고사진 2와사진 3은

동일한 유물을 각기 다른 방향에서 촬영한 것으로 통일신라시대 익산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토기 등잔이다. 전체적으로 회백색을 띠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파손이 되었지만 비교적 완형에 가까운 모습을 띠고 있다. 토기는 경질(硬㷓)에 가까우나 소성(㄀べ)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잘 정선된 태토(䅗䅣)에는 약간의 모래알이 섞여 있으며, 등잔의 형태가 타원형이고 바닥이 둥글다. 그릇의 벽이

거의 수직으로 낮게 올라와 끝에서 약간 안으로 오므려져 있다. 지름이 가장 넓은 곳의 한쪽에는 최대 1.5cm가량 거리를 두고 칸이

나누어져 있으며, 칸의 가운데 아래쪽에는 지름 0.8cm정도의 둥근 구멍이 나있다. 구멍은 그릇을 굽기 전에 뚫은 것으로 보아, 이곳에

등잔의 심지를 끼워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릇 윗부분에 검게 그을린 흔적이 더욱 더 이러한 상황을 잘 대변해 준다. 

사진 4는 한국등잔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려시대 청자주자형등잔(㽆㧠㳜㧕䐭➍㧻)이다. 황색이 감도는 황청자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그릇의 가장자리 쪽에 어구(㐓口)와 같은 주구가 달려있다. 주구는 등잔의 심지에서 떨어지는 기름찌꺼기를 받도록 고안된 것

이며, 나중에는 여기에 물을 부어 등잔의 열기를 식혀 기름 소모를 줄이는 기능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형태를 더욱 잘 살린 것이

사진 5~8까지의 조선시대 백자주자형등잔(Ⲩ㧠㳜㧕䐭➍㧻)들이다. K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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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및 자료 / 국립민속박물관, <<불의 민속>>, 1996.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미륵사유적발굴조사보고서>>Ⅱ,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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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5 백자주자형등잔(Ⲩ㧠㳜㧕䐭➍㧻)// 조선시대// 밑지름 3.7cm, 윗지름 8.3cm. 높이 4.8cm//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사진6 백자주자형등잔(Ⲩ㧠㳜㧕䐭➍㧻)// 조선시대// 밑지름 4.5cm, 윗지름 7.1cm. 높이 4.2cm//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사진7 백자주자형등잔(Ⲩ㧠㳜㧕䐭➍㧻)// 조선시대// 밑지름 3.8cm, 윗지름 8.2cm. 높이 5.0cm//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사진8 백자주자형등잔(Ⲩ㧠㳜㧕䐭➍㧻)// 조선시대// 밑지름 5.7cm, 윗지름 8.1cm, 높이 4.9cm// 연세대학교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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